
사무엘 - 하나님이 들으셨다 | 삼상 3:1-9 주일 설교 묵상 (2026.9.13) 

 

[설교 요약] 

사무엘이 자라던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해졌거나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 가고 있지 않았지만 그 계시와 빛을 받아야 할 인간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사무엘을 부르시며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상에서 부르심으로,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계시의 방편은 달라졌지만, 계시하시고 부르시는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된 사무엘. 그를 간구하고 받은 사람은 한나였지만, 한나는 

자신이 구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구했고, 얼마나 잘 들었으며, 얼마나 제대로 응답했는지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주인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얻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일어서는 주의 자녀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눔] 

1.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말씀을 깨닫기 어려운 때에, 무엇을 탓하는 편인가요? 

그런 때에도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2.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아들을 간구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지으며 하나님께 주체의 자리를 돌려 드렸습니다. 나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3. 어린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온전히 주체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 부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시는 순간에 응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